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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순철)은 14일 희망새미봉사단과 함께 수해 피해를 입은 평창읍 후평리 농경지를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활

동을 펼쳤다.

【평창】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14일 수해 피해를 입은 평창읍 후평리 농경지를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

펼쳤다.

이번 활동은 최근 집중호우로 후평리 일대 농경지 제방과 논두렁 일부가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됨에 따라 추가

우로 인한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 농가의 영농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단 임직원과 희망새미봉사단원 등 16명은 안전교육을 받은 뒤 유실된 농경지 제방 2곳을 응급 복구했다

농경지에 유입된 토사와 부유물을 제거하고 유실 구간에 마대를 쌓는 한편, 복구용 흙을 운반해 되메우기 작업

진행했다. 작업 후에는 주변 폐기물을 수거하고 현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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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충분한 수분과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현장 책임자의 통제 아래 작업을 진행했다. 또 후평리 마을 관계자

과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피해 농가에 필요한 복구작업을 지원했다.

최순철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회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신속히 힘을 보태고, 군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말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순철)은 14일 희망새미봉사단과 함께 수해 피해를 입은 평창읍 후평리 농경지를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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